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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동시세션 3-2] 경제안보의 새로운 지평  

일시: 2025 년 4 월 23 일 (수요일) / 14:40-16:00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발표자:  

지안 최, 미국 국무부 

가오 페이 , 중국외교학원 

나라야나파 자나르단, 안와르 가르가쉬 외교원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스즈키 카즈토, 동경대학교 

유명희, 서울대학교 

 

지안 최는 원자력, LNG 관련 에너지 안보 이슈는 AI 부문 확대로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봄. 그러나 두 개의 전쟁, 홍해와 파나마 운하 불안정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 이슈 또한 더욱 불거짐. 한편 소형원전 관련 한미 원전 협력은 

앞으로 주목할만 한 분야임.  

 

가오 페이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 큰 혜택을 부여했던 경제 세계화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 

강하게 저항할 것임. 

 

나라야나파 자나르단은 경제안보에서 주요 행위자는 중견국임. 점점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안보 환경이 확대되면서 강대국의 중요성이 줄며 전략적 독립성을 

주장하는 나라가 느는 “재"세계화 과정이 시작됨. 여기서 소다자 걸프-아시아 

협력이 주목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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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 놀랜드에 따르면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경제안보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흔듬.  

 

스즈키 카즈토는 지정경제학 다이내믹에 비춰볼때 미국발 상호관세는 일본의 

경제안보를 해침. 이제 미국은 파트너가 아닌 문제 유발자라고 할수있음. 이에 

비춰 다각화 심화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됨. 

 

유명희에 따르면 경제안보는 리스크를 기회처럼 잡아야하는 부분도 포함하기에 

구별없는 경제안보화와 무차별적 리스크 제거는 오히려 나라의 시장 경쟁력을 

갉아 먹을수 있음. 따라서 지금 중견국들끼리 협력해 경제안보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대안이 있음. 

 


